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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의 뿔은 크게 영구조직인 육경(pedicle)과 탈각성인 뿔(antler)인 두 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한약재로 이용하는 녹용(Velvet Antler)은 성장중인 사슴뿔로 혈관 및 신경이 발달되어 있고 아직 굳지 않은 사슴의 뿔을 말하며 녹각(hard antler)은 성장이 완료되고 각질화가 되어 단단한 죽은 사슴의 뿔을 말한다.
  현대의 사슴은 최근 들어 5개의 아과(subfamily), 17속(genera), 41종(species)으로 분류하며 이중 중국고라니와 사향사슴은 수컷에 뿔이 없으며 반대로 오직 순록(rein deer(Rangifer)) 1종에서만 암컷에서 자연적으로 뿔이 발생한다. 다른 종에서 가끔 발생하는 뿔성장은 염색체나 내분비의 이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뿔이 없는 수컷도 고환증체, 성기능 부전과 성적이상을 가진 개체에서 관찰되어 왔고 성성숙 전의 거세에 의해 인공적으로 뿔이 없는 수사슴이 유도될 수 있다. 뿔없는 수사슴은 휴멜스(hummels)로 불린다. 

1. 뿔의 기능
  뿔의 기능에 대한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을철 발정기에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뿔의 기능은 계속해서 많은 추측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뿔성장과 성주기의 밀접한 관계는 뿔이 생식행동과 관계가 있다는 상식적인 믿음을 생기게 하였다. 비롯 뿔이 시각적인 지배의 표현이라는 점에는 거의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다른 사회적이고 개별적인 요소들도 비슷하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뿔이 없는 수사슴들도 뿔이 없음에도 성공적으로 암사슴들을 거느리고 암사슴들과 성공적으로 교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뿔없는 수사슴은 발정기 동안에 다루기가 훨씬 쉽고 철망과 다른 사슴들 그리고 인간(발정기, 즉 부적절한 시간에 수사슴의 영역에 접근한)에게 손상을 적게 입히기 때문에 사슴 사육자에게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뿔을 가진 수사슴이 우세하지만 위협하는 행동과 친밀한 행동경향 역시 우세소견에 기여한다. 또한 발정기의 암사슴이 가장 큰 뿔을 가진 수사슴을 찾는 다는 잘 받아들여지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는데 이는 잘 알려진 수컷들간의 상호작용에 덧붙여 암컷과 수컷의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뿔은 생식과 사회적 목적 외에도 역시 기능적이다. 놀랄만한 예는 나이든 수컷이 뿔을 잃으면 지배력을 잃는다는 것이다(성숙한 수사슴은 어린 사슴들에 비해 뿔이 빨리 떨어진다). 젊은 수사슴들은 그들의 뿔이 떨어져 일반적인 사회적 서열이 다시 성립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지배력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가장 큰 뿔을 가진 수컷이 녹용 생장기에 있을 때도 비슷한 행동유형이 수사슴 무리에서 관찰된다. 뿔은 또한 방어에 이용되고 긁힘과 뒹굼을 방지하며 영역을 표시하는데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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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슴뿔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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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뿔성장 주기


	 
	 
	 
	 
	 
	 

	 
	표 1. 사슴뿔과 일반동물의 뿔 비교 

	 
	일반 동물의 뿔 

사슴의 뿔 

1. 심하게 각질화 및 골화된 각심으로 구성 
2. 가지를 치지 않는다. 
3. 낙각을 하지 않는다. - 영구적 
4. 성장 - 풀처럼 기저부에서 
5. 뿔원기 - 피하결합조직 

1. 연골조직, 피부로 덮혀 있다. 
2. 가지를 친다.
3. 낙각을 한다. - 1년주기
4. 성장 - 나무가지처럼 그 끝에서 
5. 뿔원기 - 두개골의 골막 



	 
	 
	 
	 
	 
	 

	 
	2. 뿔의 형태
  성숙한 수사슴의 뿔은 많은 가지(points (tynes))를 가지며 첫번째 뿔은 일반적으로 단일뿔(spike)이다. 그러나 어떤 1년생 수컷은 3지(trez tyne)를 치기도 한다. 2년생 사슴은 성숙한 사슴에 비하여 더 적은 각관(royal tyne)을 가지며 모든 레드디어와 엘크가 2지(bez tyne)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펠로우(fallow)사슴의 뿔의 구조는 레드디어의 뿔과는 상당히 다르며 윗부분이 손바닥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꽃사슴의 뿔구조도 레드디어처럼 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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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슴의 품종별 뿔의 모양

	 
	 
	 
	 
	 
	 

	 
	3. 뿔의 발달
  사슴뿔은 전두골의 돌출된 영구적인 뼈조직의 육경(pedicles)으로 부터 자란다.

	 
	 
	 

	 
	 
	가. 육경(pedicle)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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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슴뿔의 내부구조(육경과 녹용)

	 
	 
	 
	 
	 
	 

	 
	 
	  레드디어의 경우 시기의 측정에 약간의 혼란이 있긴 하지만 육경이 태아의 초기에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많은 레드디어의 수컷은 명백한 육경이 없이 태어난다. 이 관찰은 많은 종의 사슴의 경우에도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육경은 생후 1년 동안 발달하지만 영양상태와 건강상태가 적정수준 이하일 때는 늦춰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6개월령에서 명백해진다. 육경은 전두골의 골막(periosteum)에서 발달하고 구조에 있어 전두골과 일치한다. 육경은 매년 뼈의 동심고리가 축적됨에 따라 직경이 증가한다. 상처에 의한 육경의 분열이 여분의 뿔발달을 초래한다고 믿어지지만 육경의 제거는 영구적인 뿔성장의 중단을 초래한다. 육경의 제거 기술은 상업적 가치가 적고 사육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상업적 휄로우 사슴의 뿔성장 억제를 위해 가끔 이용된다. 육경의 성장은 생후초기 거세시 중지되는 것에 의해 고환의 스테로이드(steroid) 조절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의 대치는 거세된 사슴에서 육경 성장을 복원시킬 수 있고 젊은 암컷에서 육경의 성장을 자극시킬 수도 있다. 에스트로겐(estrogen)은 암 수 모두에 있어 육경의 성장을 억제시킨다. 질병이나 영양결핍에 의한 육경 발달의 지연은 아마도 정소발달과 스테로이드 생산 지연에 따른 부차적인 것이며 그것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당한 영양은 다른 많은 동물생산 효율에서처럼 뿔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다.
  첫번째 뿔은 새로 발달된 육경에서 자라며 잘 자란 수사슴의 경우는 8개월령에 확실히 볼 수 있다. 이 뿔은 상처조직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뿔과는 달리 정상적인 피부조직에서 자란다. 이 뿔은 스파이크(spike)라 불리고(따라서 1년생 수사슴에 대한 용어가 spikers임) 부드러운 뿔처럼 자라는 긴 단일의 끝이 가늘어지는 부속기관인데 각질화와 낙각(casting)의 형태가 성숙한 뿔과 동일하다.
  육경은 영구조직으로 3~6cm의 길이를 나타내며 육경의 완성기간은 30~90일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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